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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경기 이천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지

하 2층 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

자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08년에도

소규모 건설현장 화재 위험요인 안전관리 운영실태 분석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Operations of Fire Risk Factors 
in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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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화재안전관리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는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가 고령자이고, 종사경력은 건설기능

력이 짧았으며, 직종은 대다수가 건축공종에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는 비정규직 일당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근로자들의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으로 화재 위험성 요인에 대한 허

가와 관리를 체계화하고, 화재위험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으며, 화재시

다양한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발생을 건설공사 현장 내 모든 작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비상경보설비를 갖추고, 피

난경로 접근과 시야 확보가 취약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간이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을 임시소방시설로 설치를 강

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실적인 대피훈련, 화재VR훈련,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어 : 소규모 건설현장, 화재위험요인, 인화성물질, 용접, 용단작업, 화재

Abstract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of fire safety management of small construction site workers, deriving 
problems,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practical basic data for 
their efficient use in the future,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t was analyzed that small 
construction site workers are elderly in the age group of construction workers, have short construction skills, 
most of the jobs are work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employment type is non-regular workers. 
Second, the fire safety management improvement plan of small construction site workers is systematized, fire 
safety manager is deployed to manage fire risk, fire escape routes and emergency warning facilities are provided 
to inform all workers at the construction site. In addition, measures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are needed 
through realistic evacuation training, fire VR training, and interesting educ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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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지역의 지하 1층 냉동창고 보강공사 중에 발생

한 화재로 40명이 사망하였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러

한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화재안전대

책을 마련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

선하여 왔지만 여전히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

하고 있다. 현재의 화재관리 방법들이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체계적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1].

건설공사 화재관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이행되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하고 명확해야 한

다. 건설공사 현장은 공정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작업공정과 작업자들이 수시로 변경되

기 때문에 위험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

한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게 구체적이

고 명확한 관리 기준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화재관리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화재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 발생한 화재

가 성장·확산 되어 노출된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의 건설공사 현장 화재안전관리

기술기준이나 사고 이후 대책들은 화재의 영향 관리보

다는 발화방지에 편중되어 있고, 작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 교육·훈련도 시간과 비용 부족 등을 이유로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그리고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자원은 제한적일 수밖

에 없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

과 집중이 필요하다. 공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반적

인 화재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화

재 위험도가 높은 시기나 공간, 가연물 등을 집중적으

로 관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3].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공사 화재관리 전반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주된 위험요인을 도출하

고, 현재의 화재관리 기준과 절차 등이 적절하고 적당

한 수준인지, 관리가 소홀하거나 누락된 위험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개선 및 보강대책을 마련하고, 관

련 기준과 절차들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

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

전교육과 훈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 화재요인 실태를

분석하고 화재위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향후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먼저 소규모 건설현장 현황분석에서 근로

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기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 경력, 직종, 고용형태, 급여 등을 조사하였다. 그

리고, 화재요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가연물 자재 방

치, 화기작업 관리소홀, 화기취급, 인화성 물질 동시작

업, 피난통로 식별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화재위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건설공사 현

장 중 신축 현장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공사

과정 중에서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완공 이전

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조사방법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충북 소재 J, W, H건설사 신축현장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설문지

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300여부를

배부하여 29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8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건설현장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조사

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연구들의 연구동향과 미비점을

분석하였다.

정일균(2004)은 “고층 건축공사현장 화재안전성 확

보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건축공사 중 발생한 화재사례

분석을 통하여 화재 원인, 관련법규와 공사현장 관리실

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공사 중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4].

임필건(2018)은「공사 중인 건물의 임시소방시설 설

치 기준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에서 간이소화

장치 수원 고갈시 작업자에 대한 사전 경보장치 설치,

전력공급 중단 시에 대비한 비상전력 설치, 간이소화장

치 사용이 어려운 장소에 화재 적응성이 있는 소화 장

치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제도개선 방안으

로 공사현장의 화재안전 관련 전담 정부기관 또는 조직

지정 필요성과 세계적 수준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요

구하였다[5].

강윤진(2010)은 “건축공사 중 화재사고의 원인분석

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 소방법과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검토를 통하여 건축공사의 화재사고 예방

을 위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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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재사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업, 제조

업 및 서비스업 건축현장에 설문을 실시하여 공사의 종

류, 안전대책 여부 등에 대하여 통계적 접근을 통해 분

석하였다[6].

서동현(2018)은「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화재·폭

발 재해 특성 분석」에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산업에

서 화재·폭발 사고는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

만,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사업장에서 용접이나 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불티에 의한 화재·폭발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7].

신기윤(2019)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근로

자의 인지도 및 시설성능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임시

소방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소화기 무단이동방

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소화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

는 방안, 별도 투명케이스에 보관하여 사용하는 방안,

무단이동시 처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간이소화장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관리책임자를 지

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비상경보장치 인

지효율 개선방안으로 현장관리자의 육성 또는 스피커

로 피난을 명령하는 것이 공사 현장에 가장 적합함을

설명하였다[8].

한완석(2010)은 “신축 중 건물의 화재발생시 문제점

및 예방대책”에서 국내·외 신축건물의 공사 중 화재사

례를 분석하고 화재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화재예방 대

책을 제시하였다[9].

조천묵(2015)은 “건축공사현장 화재안전대책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건축공사현장에서의 화재위험요인 및

인명피해요인, 국내 및 일본 공사현장 관련 법규, 최근

5년간 건축공사현장 화재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축

공사현장 인명피해 감소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10].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화재사례, 관련 법

규, 국내통계자료 분석이나 현장관리자들을 설문대상으

로 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 연구는 현재 소규모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화재요인 실태를 분석하고, 화재위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

성을 가지고 있다.

Ⅱ. 건설현장 화재 발생요인

1. 가연물

기초와 골조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푸집과 보호

망, 철골작업 중에 사용하는 위험물(LPG, 산소, 유류

등), 소방이나 냉난방 설비의 배관보온재 및 공조설비

덕트 단열재, 마감 및 실내장식 공사 재료로 사용되는

우레탄폼, 페인트와 희석제, 가구, 접착제 등 매우 다양

하고 많은 가연물이 특정 공정이나 전체 공사 중에 사

용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화재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다수 인명피해에 있어 가장 위험한 가연물은 인화성 물

질, 벽면과 천장에 시공된 단열재, 적재된 건축자재였

다. 특히, 단열재 중 지하 냉동·냉장 창고에 시공된 우

레탄폼은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보강

공사(’08년)와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의 발생과 급격한 연소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

었다[11].

2. 용접 용단 화기 작업

건설공사 현장은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골조공사, 슬

라브 및 벽체 시공, 설비공사, 마감 및 인테리어 공사

등 단계별 작업이 진행되며 많은 에너지와 기구, 장치

등이 사용되고 작업자들이 투입된다. 이러한 과정과 환

경에는 인적 부주의는 물론, 전기적(전기 스파크, 정전

기, 누전 등), 기계적(절삭, 마찰, 충격, 단열압축 등), 열

적(직화, 담뱃불, 용접불티, 고온물체 등), 화학작용, 방

화 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이

들 중에서 철골이나 파이프 등의 용접이나 용단, 절단,

그라인더 작업에서 발생하는 불티, 전기 설비·기기, 그

리고 가연물 소각이 가장 빈번하게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용접과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동시에 수천

개가 발생하고 1,600℃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

는 고온체다. 이 중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mm 정도이며, 비산 후 상당한 시

간이 경과하여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

다. 가스용접 시에 발생하는 불티는 산소압력, 절단 속

도 및 절단 방향 등에 따라 양과 크기가 달라진다 [13].

용접·용단으로 인한 불티의 비산거리는 작업의 높이,

철판 두께, 작업의 종류(세로방향, 아랫방향), 그리고 바

람의 방향과 속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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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0m에서 16mm 두께의 철판을 세로방향으로 4~5

m 속도의 바람을 등지고 작업할 때 발생하는 불티(1차)

는 10m, 2차 불티는 15m까지 비산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건설현장에서 전기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주로

현장에 가설되는 전기배선과 조명기구, 그리고 각종 작

업에 사용되는 전동기구 등의 과전류, 단락(합선), 지락

(누전), 접촉불량, 스파크, 정전기 등이 원인이 되고 있

다. 전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작

업 현장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작업용 전기배선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설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또한, 굴착이나 해체 작업 중에 전기설비가 파손

되기도 하고 도로나 인도를 횡단하는 전기배선이나 작

업공간에 노출된 전기선은 자동차나 중량물 등에 의해

쉽게 손상을 입는다. 그리고 현장의 작업자들이 서로

다른 전기시스템을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오인에의한사

고 위험도 높다. 건설현장에서의 소각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자재들을 공사현장에

서 일부 소각하면서 화기를 취급한다. 다른 하나는 동

절기에 작업자들이 난방을 목적으로 드럼통이나 깡통

에 나무 등을 넣어 태우면서 화기를 취급하고 있다[14].

3. 인화성물질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건설기기 사용, 용접, 도장, 방

수 등의 작업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인화성 액체나 인화

성 물질을 사용한다.

건설 작업용 기계∙기구의 엔진 구동, 냉·난방 기구

의 가동 등을 위해 등유, 경유, 가솔린 등의 인화성 액

체가 사용되고, 가스용접 방식의 작업에는 아세틸렌이

나 프로판 가스가 이용된다. 이러한 인화성 액체나 가

스들은 대부분의 일반 산업현장에서도 빈번하게 사용

되고 있고 위험성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건축물 실내·외부 벽이나 바닥의 도색, 마감, 방수

등의 작업 시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큰 인화성 물질로

작업에 사용된 용제나 희석제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

가 폭발할 경우 급격한 연소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도료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

수의 유성도료, 방수재, 바닥재의 희석제에는 크실렌,

톨루엔, 에틸벤젠, 암모니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지하 주차장 등의 바닥 도장에 사용되는 도료에는 크

실렌, 에틸벤젠, 아세톤 등이 함유되어 있어 작업 중에

폭발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5].

Ⅲ. 건설현장 현황분석

1. 연령분포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연령대를 보면

<Table 1>과 같이, 50대 이상 70대 미만이 121명(43%),

40대 이상 50대 미만이 72명(26%), 30대 이상 40대 미

만이 48명(17%), 20대 이상 30대 미만 39명(14%) 순으

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연령분포가 40

대 이상이 193명(69%)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연령대가 매우 고령자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젊은

인력들이 3D업종 기피현상으로 건설현장 근로자가 대

부분 고령화되어 화재 시 피난 및 안전관리 대처에 매

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 구분 N %

나이

≤30 39 14
30-40 48 17
40-50 72 26
50-70 121 43
합계 280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연령분포
Table 1. Age distribution of study subjects

2. 종사 경력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종사경력을 보면 건

설근로자의 건설업 종사경력을 보면 <Table 2>과 같

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95명(34%)가 가장 많고, 5년

이상 10년 미만 87명(31%), 20년 이상 64명(23%) 5년

이하가 34명(1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의 약 57%가

10년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종사경력

은 높게 나타났으나 현장안전관리 적용에 대한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5년 이상의 숙련기능, 반

장급 기능인력도 약 8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이 숙련기능공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팀장 및 반장으로서

변수 구분 N %

경력

≤5 34 12
5-10 87 31
10-20 95 34
≥20 64 23
합계 280 100

표 2. 연구대상자의 종사경력
Table 2. The work experience of the research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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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화재안전관리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직종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공종별을 보면 <Table

3>과 같이, 건축 70명(25%), 전기 70명(25%) 설비 70명

(25%), 소방70명(25%) 으로 나타났다. 공종별 신뢰도을

위해 동일하게 정량분석하였다.

변수 구분 N %

직종

건축 70 25

전기 70 25

설비 70 25

소방 70 25

소계 280 100

표 3. 연구대상자의 직종
Table 3. Occupation of study subject

4. 고용형태

건설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보면 <Table

4>과 같이, 비 정규직, 217명(77.5%)으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정규직, 63명(22.5%)순으로 나타났다. 대

다수가 비 정규직으로 관리직은 정규직인데 반해 그 외

작업자는 일당으로(일용공)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속감 결여 및 화재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실

정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근로

자는 관리직원으로 자재발주 및 문서업무, 근무인원 파

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비 정규직

으로 건설현장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볼 때, 현재 국내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대부분이 비 정규직으로 현장에 대한

애착이나 소속감결여, 생계불확실 등 현장에 따라 작업

을 하는 특수성으로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변수 구분 N %

고용
형태

정규직 63 22.5
비정규직 217 77.5

표 4. 연구대상자의 고용형태
Table 4. Employment Type of Study Subjects

Ⅳ. 소규모건설 공사현장 화재요인

실태분석

1. 가연성 자재 방치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화재요인 실태는 건설

현장에 인화성물질 방치 및 작업, 감독소홀, 단열재, 우

레탄폼방치 및 작업, 감독소홀, 건축자재 방치 및 작업,

감독소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인화성물질 방치 및 작업, 감독소홀’이 131

명(46.7%)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는 ‘단열재, 우레탄폼 방치 및 작업감독소홀’ 93명

(33.2%), ‘건축자재 방치 및 작업, 감독소홀’ 56명

(20.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건축자재

는 자재의 사용 시기와 기간을 고려하여 반입하여야 하

지만 임이나 적재에 따른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양의 자재가 반입되고 사용하고 남

거나 사용이 완료된 폐자재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자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바로 사용하

기 위해 여러 곳에 보관을 하고 사용 후 남은 폐자재들

도 공사장 도처에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현장 지

하, 지상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작업진행 작업과 관리감

독 소홀로 인해 화재 발생 원인과 화재안전관리에 어려

움이 많은 실정이다.

변수 N %

인화성물질 방치 및 작업, 관리감독소홀 131 46.7

단열재, 우레탄폼방치 및 작업,
관리감독소홀

93 33.2

건축자재 방치 및 작업, 관리감독소홀 56 20.1

합계 280 100

표 5. 가연성 자재 방지 및 작업, 관리감독소홀
Table 5. Prevention of combustible materials, work, and
neglect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2. 화기작업 관리소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화기작업 실태는 용접,

용단작업, 전기기계, 설비화재, 폐기물소각, 모닥불, 방

화, 담뱃불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Table

6>와 같이, ‘용접, 용단작업’이 139명(4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 기계설비재’ 34명(12.1%), ‘방화,

담뱃불’ 64명(22.4%), ‘폐기물소각, 모닥불’ 43명(15.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선,‘ 용접, 용단

작업’ 시 불티의 비산거리는 작업의 높이, 철판 두께,

작업의 종류,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속도 등에 따라 매

우 다양하다. 주위에 인화성, 가연성 물질로 옮겨져 화

재의 위험이 높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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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계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주로 현장에

가설되는 전기배선과 조명기구, 그리고 각종 작업에 사

용되는 전동기구 등의 과전류, 단락(합선), 지락(누전),

접촉불량, 스파크, 정전기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

으로,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

해 소각, 드럼통이나 깡통에 나무 등을 넣어 태우고 있

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에는 다양한 건축자재

로 가연물로 인해 작은 불씨가 확대되어 대형화재로 확

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쓰레기통에 담뱃불을 버려 화재가 발생하

는 경우,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변수 N %
용접, 용단작업 139 49.7

전기, 기계설비 화재 34 12.1
폐기물소각, 모닥불 43 15.4
방화, 담뱃불 64 22.8
합계 280 100

표 6. 화기작업 관리소홀
Table 6. Neglect of hot work management

3. 화기취급과 인화성물질 작업 동시 진행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화기취급과 인화성물질

작업 동시 진행 실태는 용단, 용접과 우렌탄폼동시 작

업, 용단,용접과 방수 동시 작업, 용단, 용접과 페인트

동시 작업, 용단,용접 등유과 가스, 박리제 동시작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Table 7>와 같이,

‘용단,용접작업과 우렌탄폼 동시작업’이 139명(49.7%)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용단,용접 등유과

가스, 박리제 동시작업’이 64명(22.8%), 용단,용접과 페

이트 동시 작업’이 43명(15.4%) ‘용단,용접과 방수 동시

작업’이 34명(12.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시공사가

건축물의 준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는 실정

에 있다.

변수 N %
용단,용접과 우렌탄폼 동시 작업 139 49.7
용단,용접과 방수 동시 작업 34 12.1
용단,용접과 페인트 동시 작업 43 15.4

용단,용접 등유과 가스, 박리제 동시작업 64 22.8
합계 280 100

표 7. 화기취급과 인화성물질 작업 동시 진행
Table 7. Simultaneous handling of fire and flammable materials

4. 피난 통로 식별 어려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피난통로 식별실태는

현장소음, 화재경보음인지, 화재인지 어려움, 피난통로

식별, 초기소화 작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Table 8>와 같이, “화재경보인지 어려움 96명(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피난통로 식별 어려

움’이 81명(29%), ‘현장소음발생’이 53명(19%), ‘초기소

화 작업 어려움’이 50명(1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건설공사 현장 피난에 있어서 또 다른 취약요인은 피난

통로의 부재이다. 지하 저층부나 지상 고층부에서 피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시공 중인 계단이 유일

하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굴뚝효과 등으로 인

해 계단이 열과 연기의 유동 통로가 되기 때문에 화재

초기를 제외하고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통로

유도등이나 비상구 유도등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계단의 위치나 피난

가능한 통로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변수 N %
현장소음발생 53 19

화재경보인지 어려움 96 34
초기소화 작업 어려움 50 18
피난통로 식별 어려움 81 29

합계 280 100

표 8. 피난 통로 식별 어려움
Table 8. Difficulty in identifying evacuation routes

Ⅴ. 건설현장 화재위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연물관리의 문제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화재 위험성에 대한 가

연물관리의 문제점은 LPG, 산소, 유류, 위험물관리, 도

료, 희석재 관리, 건축자재, 단열재 관리에 대해서 조사

하였다. 조사한 결과 <Table 9>와 같이, LPG, 산소, 유

류, 위험물관리 문제가 146명(52.1%)가 가장 많았고, 도

료, 희석재 관리 문제가 70명(25%), 건축자재, 단열재

관리 문제가 64명(22.9%)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료, 희석재 관리 문

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LPG, 산소, 유

류, 위험물관리 도료, 희석재, 건축자재, 단열재 관리 문

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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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변수 N %
LPG, 산소, 유류, 위험물관리 146 52.1

도료, 희석재 관리 70 25
건축자재, 단열재 관리 64 22.9

합계 280 100

표 9. 가연물관리의 문제점
Table 9. Problems with combustibles management

2. 화원 관리의 문제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화재 위험성에 대한 화

원관리의 문제점은 용접, 용단 작업, 전기, 기계설비, 단

락(합선), 스파크 관리, 모닥불, 소각, 부주의 관리에 대

해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Table 10>와 같이, 용

접, 용단 작업 문제가 117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기계설비, 단락(합선), 스파크 관리 문제가 84명

(30%), 모닥불, 소각, 부주의 관리 문제가 79명(28.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 용단 관리 문제, 전기설비 단락(합선),

스파크 관리 문제, 모닥불, 소각, 부주의 관리 등의 문

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변수 N %
용접, 용단 작업 117 41.8

전기, 기계설비 단락(합선), 스파크 관리 84 30
모닥불, 소각 부주의 관리 79 28.2

합계 280 100

표 10. 화원 관리의 문제점
Table 10. Problems in flower garden management

3. 화원 및 인화성물질 취급 동시작업 문제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화재 위험성에 대한 화

원 및 인화성물질 취급 동시작업 문제점은 용단, 용접

작업과 우레탄폼작업, 용단, 용접작업과 도장(페인트,

방수)작업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Table

11>와 같이, 용단, 용접작업과 우레탄폼 동시 작업문제

가 152명(54.2%)으로 가장 많았고, 용잔, 용접작업과 도

장(페인트, 방수) 동시 작업문제가 128명(48.8%)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서 용단, 용접작업과 우레탄폼, 도장(페인트, 방수) 동시

작업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변수 N %

용단, 용접작업과 우레탄폼작업 152 54.2

용단, 용접작업과도장(페인트, 방수)작업 128 48.8

합계 280 100

표 11. 화원 및 인화성물질 취급 동시작업 문제점
Table 11. Simultaneous operation of fire sources and
flammable materials

4. 피난로 확보 문제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화재시 피난로 확보 문

제점은 피난통로 식별어려움, 현장소음발생, 화재경보

발생 인지 어려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Table 12>와 같이, 피난통로 식별어려움 문제가 129

명(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현장

소음발생 문제가 84명(30%)으로 화재경보음발생 인지

어려움 67명(2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음발생, 화재경보음

발생 인지 어려움 문제, 피난통로 식별 어려움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변수 N %
피난통로 식별어려움 129 46
현장 소음발생 84 30

화재경보음발생 인지 어려움 67 24
합계 280 100

표 12. 피난로 확보 문제점
Table 12. Problems with securing an evacuation route

5.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가 희망하는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13>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84명(30%)이 가연성자재 관리개선이 필요하

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1명(25%), 화기작업시 전담인

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2명(18%), 공정별안전관

리 체계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14%), 화재경

보음향상 및 피난훈련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2명(1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선 건설공사 현장의 가연성 자재 관리대책향

상이다. 가연성자재는 지상층에 보관하도록 하되, 부득

이하게 지하 등옥내에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관장

소 인근에서의 화기 취급작업을 금지하고, 화재 확산의

방지 또는 지연을 위해 불연성 재질의 임시 방화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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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작업공정의 진행상태에 따라 투입 및 적재가 수시

로 이루어지므로 자재의 사용 시기와 기간을 고려하여

반입하여야 하지만 운임이나 적재에 따른 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양의 자재가 반입되

고 사용하고 남거나 사용이 완료된 폐자재도 많이 늘어

나게 된다. 이러한 자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바로 사

용하기 위해 여러 곳에 보관을 하고 사용 후 남은 폐자

재들도 공사장 도처에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 화재 발생

과 확산의 원인이 될 뿐만아니라, 화재관리에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

단된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화기 작업 시 전

담인력 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재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완공

된 건축물과 같이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

하여 화재안전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

요성이 있다. 이는 화재위험작업이 진행되는 장소에 배

치되어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불티, 인화성

물질, 폴리우레탄폼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화재 발생할 경우 초기소화와 사업장 내 근로

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이에 대한 향상방안은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배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소방법규는 완공된 건축물의

화재위험성을 산업안전보건법규나 건설기술진흥법규는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를 고려하였기 때

문에 건설공사 현장의 화재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자 배치 대상으로 어느 하나의 기준을 준용하기보다 관

련된 법규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다음으로 건설현장의 공정별 안전관리체계화 운영이

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건설공사 현장의 소방계획서

에 의한 안전관리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운영, 화재위험작업의 허가와 관리로 현장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며, 소규모 건설근로자의 안전

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항목이다.

끝으로 건설현장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화재발생 시

전체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화재경

보음 향상 및 피난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장의 기계, 작업에 의한 소음 등을 감안하여 화재

발생을 인지한 근로자는 각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설치

된 비상경보장치를 작동시켜 모든 작업자에게 알리고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피난훈련을 주기적으로 개선하여

야 할 것이다.

변수 N %
가연성자재 관리 개선 84 30
화기작업시 전담인력 배치 52 18
공정별 안전관리체계화 41 14

화재경보음 향상및 피난훈련 32 13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71 25

합계 280 100

표 13.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
Table 13. Fire safety management improvement plan

6. 화재안전관리개선방법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

조사에서 나타난 가연성 자재 관리대책, 화기작업시 전

담인력 배치, 공정별 안전관리 체계화, 화재경보음 향상

및 피난훈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화재 위험성 요인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화재 위험성에 대한 안

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연성자재 허가와 관리,

인화성 물질 허가와 관리, 불사용, 용접, 용단작업 허가

와 관리, 전기, 기계설비 사용 허가와 관리에 대해서 조

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Table 14>와 같이, 81명(29%)

이 가연성자재 사용 시 허가와 관리상태가 자재보관장

소에 안전한 적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분위기 형성 방지를 위해 인화

성물질 취급 시 허가와 관리를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

이 73명(26%), 불 사용, 용접, 용단작업에 대한 허가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4명(22.8%), 전기,

기계설비 사용 시 허가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응

답이 62명(22.2%)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정별 가연

성자재로 작업을 진행 시 취급상태, 사용하고 남는 가

연성 자재 관리로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발화방지를 위

해서 점화원으로부터 가연물을 제어하는 화재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인화성 가

스 누출 및 환기, 사용하다 남은 폐기물 처리상태,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가스 형태의 가연

물이나 천장, 벽 등에 광범위하게 도포되는 단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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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불티의 상호작용을 비상방지막이나 방호포로 완벽

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하는 작

업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불사용, 용접·용

단 등의 작업시 발생하는 고온의 불티가 비산 또는 착

화되지 않도록 이를 취급하거나 발생시키는 작업을 화

재위험작업으로 분류하여 비산방지막이나 방호포를 설

치하는 허가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작업 현장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작업용 전

기배선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설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기, 기계설비의 경우, 과전

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

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

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를 선정이 필

요 할것으로 사료된다.

변수 N %
가연성자재 허가와관리 81 29
인화성물질 허가와관리 73 26

불사용, 용접, 용단작업 허가와관리 64 22.8
전기, 기계설비 사용 허가와관리 62 22.2

합계 280 100

표 14. 화재 위험성 요인
Table 14. fire hazard factors

2) 화재위험관리 감독강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화재에 의한 안전관리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소방계획

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화재위험작업확인서에 대해

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Table 15>와 같이, 87명

(31%)이 소방안전관리자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7명(27.5%),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시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4명(23%), 화재위험작

업확인서 작성 및 시행 응답이 52명(18.5%) 순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건설공사 현장 화재안전 강화 측면에서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소방배관의 설치 등으로 용

접·용단작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 적

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소방계획서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

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운

영하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해·위험방

지계획서 위험작업중심으로 개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

화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실질적인 확인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위험작업 신고제 또는 통보제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 화재위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사전

에 방지하고 화재감시자 배치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화재위험작업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화재

위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작업책임자나 그 작업을 도급

받은 업체의 책임자는 작업 내용, 일시, 장소 등과 안전

조치 계획이 포함된 화재위험작업계획서를 소방안전관

리자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화재위험작업과의 동시 작업, 안전조치 계획의 적

절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실제 작업이 시작되기 전이나 작업 진행 중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변수 N %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87 31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77 27.5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시행 64 23
화재위험작업확인서 작성 및 시행 52 18.5

합계 280 100

표 15. 화재위험관리 감독강화
Table 15. Reinforcement of fire risk management supervision

3) 안전한 피난통로 확보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화재 시 재실자가 안전

하게 피난할수 있는 피난관리는 대피경로, 피난시설, 피

난계획확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Table

16>와 같이, 139명(49.6%)이 대피경로가 필요하다고 응

답자가 가장 많았고, 피난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응

답자가 97명(34.6%), 피난계획이 뚜렷하여야 한다는 응

답이 44명(15.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피경로는

건축 공정상 설비공사나 마감공사 이전에 지하나 상부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가 높아지

고 작업자가 많이 투입되는 시점에는 계단이나 피난안

전구역이 비록 완벽하게 방호되지 않는 상태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 필요한 피난시설을 설치하

고 피난로 바닥에 장애물, 경사 등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

화재 발생을 건설공사 현장 내 모든 작업자들에게 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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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비상경보설비를 갖추고, 피난경로 접근과 시야

확보가 취약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간이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을 임시소방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다음으로 피난계획에는 공사현장 내 피난로 현황,

공사현장 각 층별 피난 동선의 구성과 출구 위치의 지

정 그리고 계단, 경사로 등 수직 피난로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피난 경로 및 출구

가 변경되었을 때는 수시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작성된 피난 정보는 현장에 작업자들이 확인이 가능하

도록 각층 계단 출입구, 호이스트 승강장 주변, 현장 주

출입로 등에 게시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수 N %
대피경로 139 49.6
피난시설 97 34.6
피난계획 44 15.8
합계 280 100

표 16. 안전한 피난통로 확보
Table 16. Securing safe evacuation routes

4) 교육훈련 현실성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향상시키기위

한 방안으로 피난훈련, 화재VR훈련, 초기화재대응훈련,

기초안전교육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Table

17>와 같이, 139명(49.7%)이 초기화재 대응훈련 수강의

향이 있다고 응답자 가장 많았고, 그리고, 화재VR교육

을 수강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64명(22.8%), 기초안전교

육 43명(15.4%), 피난훈련 34명(12.1%) 순으로 조사되

었다. 이는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에게 화재발생 시

지하층에서 피난층으로 고층에서 피난층으로 안전하게

탈출하기 훈련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며, 화재안전관리

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교

육의 내용으로는 화재VR교육, 초기화재대응훈련, 기초

안전교육을 현실성, 몰입감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자발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산업재해를 줄이는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Ⅵ. 결 론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화재안전관리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는 건설기능인력의 연

령대가 고령자이고 종사경력은 건설기능력이 짧았으며,

직종은 대다수가 건축공종에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

형태는 비 정규직으로 일당제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 평균 급여는 350~40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소규모 건설현장 화재 위험성 실태는 가연성

자재 방지 및 작업, 관리감독소홀, 화기작업 관리소홀,

화기취급과 인화성물질 작업 동시 진행, 피난 통로 식

별 어려움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건축자재 보관 소홀로 용접, 용단작업

시 불띠가 옮겨져 화재 발생이 높았으며, 지하층에는

피난통로 식별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규모 건설현장의 화재위험 문제점은 공사현

장의 가연물관리, 화원 관리, 화원 및 인화성물질 취급

동시작업, 피난로 확보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LPG, 산소, 유류, 위험물관리, 용접, 용단작

업, 용접, 용단작업과 우레탄폼 동시 작업, 현장 소음발

생으로 화재경보음 발생 인지에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넷째,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화재안전관리 개

선방안은 화재 위험성 요인에 대한 허가와 관리를 체계

화하고, 화재위험관리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화원을 관리감독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으며, 화재시 다

양한 피난통로를 확보와 화재 발생을 건설공사 현장 내

모든 작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비상경보설비를 갖추

고, 피난경로 접근과 시야 확보가 취약한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간이피난유도선과 비상조명등을 임시소방시

설로 설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실성

피난훈련, 화재VR훈련,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개발하

여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변수 N %
초기화재 대응훈련 139 49.7

피난훈련 34 12.1
기초안전교육 43 15.4
화재VR교육 64 22.8
합계 280 100

표 17. 교육훈련 현실성 프로그램 개발
Table 17.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realit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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